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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삶이 본격적으로 기록될 것 같지만, 이삭의 족보가 먼저 

등장한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출생이 내용이 전부다. 이미 성경의 초점

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맞추어졌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 창세기 25:25-26 

 

이삭의 기도, 리브가의 기도 

이삭의 족보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과정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훗날 이스라엘이 될 

야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짧은 본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 창세기 25:21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남편 이삭이 기도한다. 간구하매,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더니. 

이게 끝이다. 단 한 구절에 간구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중간에 다른 사건

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 그렇다고 아이를 일찍 낳은 것도 아니다. 마흔에 결혼한 이삭이 육십에 쌍

둥이를 낳았으니 무려 이십 년을 기다렸다.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다(아브라함은 이십오 년을 기다

렸다). 그러나 이삭의 생애에는 ‘간구’와 ‘들으심’ 이외에 끼어들어 있는 다른 사건이 없다. 이삭의 

기도는 참 끈질기고, 무던했다. 말하자면 순도 높은 것이었다.  

 

리브가도 기도했다. 임신한 리브가의 배가 하루도 편치 않았나보다. 오죽하면 ‘태동이 심하다’도 

아니고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고 했을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여

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 남편에 그 아내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 창세기 25:22-23 

 

조용한 사람 이삭 

이삭의 삶은 조용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교하면 매우 짧다. 그나마 있

는 기록도 묶이고, 주고, 속은 것이다. 조용하고 순한 사람 이삭이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의 기록에서 이미 그의 성품이 보인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 창세기 24:63 

 

묶으면 묶이고 달라면 주고 속이면 속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삶

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삭은 평안를 누렸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며 살았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좀 묶여주고, 좀 빼앗겨 주고, 좀 속아주자.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